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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기획] "지하수 이용량·함양량 과학적 분석 보
완 필요"
[물은 제주의 미래다] (4)지하수위 낮아지고 있다, 그 원인은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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송성호 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 지하수지질부장, 구민호 공주대학교 지질환경과학과 교수, 김태윤 제
주와미래연구원 수석연구위원(왼쪽부터).

제주지역 지하수위 하강 문제에 대한 객관적 진단과 향후 대책 수립을 위해선 지역적 편차를 고려

한 지하수의 이용량, 함양량 등의 연구결과가 보완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.

　한라일보와 (사)제주와미래연구원, KCTV제주방송, TBN제주교통방송은 공동 특별기획으로 '물

은 제주의 미래다'라는 대주제 아래 네 번째 소주제로 '지하수위 낮아지고 있다, 그 원인은?'을 다

뤘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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　토론은 지난달 20일 제주와미래연구원에서 김태윤 제주와미래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의 사회로 진

행됐으며, 구민호 공주대학교 지질환경과학과 교수와 송성호 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 지하수지질

부장이 참여했다.

　토론에선 10여년 간 제주 지하수위가 낮아지는 원인과 향후 대책에 대해 논의했다. 전문가들은

기후 변화와 토지이용형태가 변화한 점이 지하수 하강의 원인이라고 진단했다. 또 지역별 편차를

고려해 지하수 지속이용가능량과 이용량 등을 객관적으로 측정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.

　구민호 교수는 "서부지역의 경우 관정에서 짠 물이 올라와 용수로 사용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할

수도 있다"며 "지하수위 변화에 영향을 주는 여러 요인 중 토지 이용이 변화한 점이 지하수 함양량

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할 필요가 있다"고 제안했다.

　송성호 부장은 "올해 지하수위 하강 원인 분석 및 대응방안을 연구하기 위한 대규모 연구 용역이

진행되고 있다"며 "지역적 편차를 줄여나갈 방법에 대해 머리를 맞대야 하고, 과학적인 분석 결과

를 토대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"고 말했다.

이 기사는 한라일보 인터넷 홈페이지(http:/ /w w w .ihal la.com)에서
프린트 되었습니다. 

문의 메일 : webmaster@ihalla.com

http://www.ihalla.com/relate_writer.php3?writer=%EA%B0%95%EB%8B%A4%ED%98%9C

